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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인 실명의 위험을 낮추려면

출처 : 대한 당뇨병학회

  

 ■ 실명 1위 질환, 당뇨병망막병증

 당뇨병에 의해 생기는 혈관의 변화가 망막 내 신경조직을 먹여 살리는 작은 혈관들에 

영향을 주게 되면, 점점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며 당뇨병망막병증으로 진행합니다.

Q. 망막병증에도 단계가 있나요?

A. 가벼운 단계에서는 아주 작은 모세혈관에 변화가 생기지만, 점차 진행되면 

   굵은 혈관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중등도가 되면 혈액순환지 심각하게 저하되고

   더 진행하면 혈관이 증식*하게됩니다.

   (*증식: 정상적이지 못한 혈관 조직이 자람)

 ■ 비정상적인 혈관의 증식

 뇌는 혈액순환 기능이 떨어지면 세포가 망가져 버리지만, 눈은 허혈상태가 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혈관을 만들게 됩니다. 정상적인 혈관이 아니기 때문에 신

생혈관에서 심한 출혈이 발생하고, 결국 망막을 잡아 뜯게 될 정도의 심각한 병으로 진

행합니다.



 ■ 눈이 나빠지면 망막을 이식하면 되지 않나요?

 안타깝지만 아직 망막 이식은 불가능합니다. 눈의 까만 동자를 덮는 투명한 막인 각막

을 이식하는 것을 망막 이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막은 신경조직으로 현재

는 이식할 수 없습니다.

 ■ 무증상도 꼭 안과 검진을!

 망막에는 크기가 1mm도 안되는 황반이 있습니다. 망막병증이 황반을 침범하면 중심 

시력이 떨어져 증상을 느끼게 되지만, 당뇨병망막병증은 작은 혈관부터 시작되기 때문

에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 손상이 있어도 통증이 없는 망막

 병이 꽤 진행한 경우에도 황반을 침범하지 않으면 시력이 나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망막병증은 심한 손상이 있어도 통증이 없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당장 안과에 가야하는 증상은?!

- 갑자기 출혈이 생겨 마치 머리카락을 풀어놓은 것처럼 먹물이 날리는 듯한 증상

- 망막이 찢어져 불이 번쩍거리듯 시야를 가리는 증상

- 일정 단계가 되면 황반이 부어 중심부가 흐리게 보이며 시력이 저하되는 증상

 ■ 혈당조절의 중요성

 전반적으로 혈당이 잘 조절되어야 합니다. 고혈당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당

의 기복이 심한 것도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

 혈당조절이라는 기본을 잘 지키고, 정기적인 검사로 합병증을 초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경우에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